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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대비 9.30원 상승한 1,166.80원에 마감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30원 상승한 1,166.80원에 마감하였다.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철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및 홍콩 사태 격화를 반영하며 상승압력을 받

았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158.9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미중 상호간 관

세 취소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폭 상승 한 뒤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장 막바지 위험선호 둔화로 인한 포지

션 재조정으로 환율이 급등하며 1,166.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61.3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71.10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58.90 1166.80 1157.80 1166.80 1161.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0.43 1071.38 1059.96 1070.24

위험선호 분위기 후퇴 ... 1,160원 중반 박스권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60원 중반 박스권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166.80원) 대비 1.35원 하락한 1,164.85원에서 최

종 호가 되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협상에서의 노이즈 및 홍콩 시위 격화로 위험선호분위기가 후퇴한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경

계감을 드러내며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관세 철회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관세 유예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상의 혼재된 입장으로 시장참여자들은 경계감

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중 협상에 노이즈가 발생한 가운데,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장의 위험선호분위기가 후퇴하였다. 이는 환율

에 상승압력을 유발하는 요인이지만, 11일 포지션 조정이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금일 해당 이슈가 유발하는 환율

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운드화 강세 및 엔화강세로 인한 약달러는 환율 하락압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금일 환율은 특별

한 방향성을 가지기 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62.40 ~ 1169.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22.29억원

전일동향

금일 전망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5원↓

■ 美 다우지수  :   Holyday((FX, FI) Veterans 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3.5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764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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